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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

 세입예산안

○ 2019년도 기정예산 4억 2,000만원보다 6,576만 3천원이 증액된

4억 8,576만 3천원으로 15.6%가 증액됨.

○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

· 의회사무처 소속 시간선택제 5명의 국민연금보험료 기관부담금

과오납 반환결정에 따른 6,576만 3천원 증액 계상.

 세출예산안

○ 2019년도 기정예산 113억 2,887만 4천원 보다 2,700만원이 증액

된 113억 5,587만 4천원으로 0.23%가 증액됨.

○ 세부 증액내역을 살펴보면,

·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에 따른 국제교류 통역비

및 공무국외여행 여비 2,050만원 증액 계상

· 의장실 노후된 행정장비(전자복사기) 구입 비용 650만원 신규

계상되었음.

2. 검토의견

○ 2019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‘소통하는 의회

공감받는 의회’ 구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 편성으로,



○세입예산안은 「공무원연금법」의 개정(2018.09.21.)으로 시간

선택제 공무원이 「공무원연금법」적용 당연 가입 대상으로 

변경됨에 따라 기존 국민연금 자격상실로 기납부한 기관부담금

반납액으로

○총 3차례(‘19.02.07, ’19.04.22, ‘19.05.07)에 걸쳐 반환결정된 것으로

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적절함

○세출예산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공무원 출장여비 

및 통역비를 증액계상한 것으로 향후 예정된 상임위 및 국제

교류지역 공무 국외출장의 원할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적절함

○ 또한, 의장실 복사기(12년 12월 구입)가 내용연수(6년이상)가 

경과됨에 따라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어 행정

장비 교체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

○ 다만, 공무 국외출장계획은 매년 반복 또는 예산편성시 향후

계획이 예상되는 점, 복사기 내용연수는 내용연수(조달청 고시

제2018-14호) 고시 별표 1에 따라 6년으로 정하여 내용연수가

2018년 12월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하여

○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편성됨,

향후 2020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임


